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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 

성격특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의 자료 수

집 가능여부와 다층모형분석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예비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가 모두 연구에 동의한 65가족으로, 총 195명(아버지 65명,

어머니 65명, 자녀 65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서울, 경기 지역의 4개 대학의

동아리방과 학생관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우편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Multilevel modeling 다층모형을 사용하여, 독립변수로 1차 

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과 2차 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이 종속변수인 가족구성원 개개

인의 우울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층모형 분석결과, 1차 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에서 신경증은 우울을 증가시키고, 성실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2차 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에서는 성실성이 우울을 증가시키고, 친화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은 개인 

수준의 성격특성과 함께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성격 특성과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을 함께 고려한 우울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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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울증(Depression)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정신장애 중 하나로(Varcarolis, 

2014, p.250), 국내 우울증 유병률은 2001년 4.0%에서 2006년 5.6%, 2011년 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특히, 20대, 40-50대 남녀에서 우울증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1). 우울증은 자살과 관련이 깊은 정신장애로,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국내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내 자살률은 

10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가입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가의 평균 

자살률 12.1명보다 2.4배 높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OECD, 2014). 이처럼 우울 및 자살의 증가는 생산성 손실, 만성질환 이환, 의료비 

증가 등 많은 사회·경제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에서 우울 및 자살로 발생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약 7조 3천억 원에서 2011년 약 10조 8천억 원으로 5년 

동안 41.5% 이상 증가하였다(이선미, 백종환, 윤영덕, 김재윤, 2013, p.108). 특히, 

20-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용 중 74.3%로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하다(이

선미 등, 2013, p.109).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우울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20대, 40-50대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가족으로, 가족생활주기 이론(Carter & McGoldrick, 1988, p.285)에 

의하면 ‘자녀독립기’에 속한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Arnett, 2014, p.2) 부모의 품을 떠나 성인으로 그리고 부모와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Carter & McGoldrick, 1988, p.294). 이 시기에 대학생들은 

학업문제, 취업고민, 경제문제, 대인관계, 가정 및 부모 관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데

(권순일, 2009, p.24; 최승혜, 이해영, 2013, p.813; 하정희, 안성희, 2008, p.1159), 

이러한 대학생의 스트레스는 우울과 자살에 영향을 준다(박재연, 김정기, 2014, p.180). 

반면, 부모는 노화가 시작되면서 신체적 변화 뿐 아니라 삶의 무의미함, 공허감, 사회적 

은퇴 등 심리․사회․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박봉길, 전석균, 2013, p.168). 

또한, 이 시기에 부부 관계는 자녀의 독립과 함께 새로운 생활에 적응을 시작하는데, 



보건사회연구 36(3), 2016, 034-052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6

특히 부모의 역할이 줄고 ‘빈 둥지(empty nest)’시기를 맞으면서 중년기를 경험하게 된

다(Carter & McGoldrick, 1988, p.285). 이와 같이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은 과도기적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관계의 변화로 감정적 갈등과 스트레스가 많고 우울에 취약하기 

때문에 우울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울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성격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성격과 우울의 연관성에 대한 이론과 연구들을 진행해 왔다. 개인의 성격(personality)은 

유전적이고 타고나는 기질(temperament)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되는 개인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일관된 행동양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Klein, Kotov, & Bufferd, 

2011, p.2). 성격은 사회·문화적 학습의 영향을 받아 일생동안 발달· 성숙하면서, 기질에 

의한 자동적 정서 반응을 조절하여 자극에 대한 최종 반응을 결정한다(Klein et al., 

2011, p.2). 이때 똑같은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도 발달 환경에 따라 성격 형성에 

차이를 보이게 되고,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행동 및 정서 반응을 보이며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Hoffman, 1991, p.199).

개인의 성격과 비교하여, 집단 성격(collective personality)은 개인이 타인과 지속적으

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하게 되는 집단이 가지는 정서 반응과 행동의 규칙성을 의미한

다(Hofmann & Jones, 2005, p.510). 연구자들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집단 

성격이 직업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Oh, Kim, & 

Iddekinge, 2015, p.941). 이때 집단 성격의 개념을 개인이 형성하는 최초의 집단인 

가족에 적용하면, 개인은 부모의 성격, 양육태도 등 가족 집단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김미경, 김성현, 김성회, 2007, p.403; 김춘경, 2000, p.37) 가족구성원들과 함께 

가족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개인이 느끼는 우울감의 정도는 개인의 성격특성뿐 

아니라, 가족 성격특성의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동일한 성격특성을 갖은 사람일지라도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영향으로 형성된 가족 성격에 따라 우울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성을 

밝혀내는 데만 중점을 두고, 가족을 단위로 가족구성원 개인의 성격특성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가족의 상호의존성(family interdependence) 안에서 파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국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이론에 기초하여 성격특성이 정신

질환 및 삶의 질과 연관되어 있음을 다양한 집단과 연령에 적용하여 밝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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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Naumann, & Soto, 2008, p.116). 성격 5요인 이론 five factor model of 

personality(McCrae & Costa, 1987, p.87)은 개인의 성격특성을 개방성(openness), 성실

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euroticism) 

5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5가지 성격 요인은 서로 구분되고 분리된 

개념이 아닌, 연속되는 차원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는 것으로 한 개인의 성격구조를 

이해하는데 활용된다(Little, 2015, pp.71-72). 높은 신경성과 낮은 성실성이 우울 수

준을 높이는 반면, 높은 외향성과 친밀성은 우울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Giannoni-Pastor et al., 2015, p.29; Kotov, Gamez, Schmidt, & Watson, 2010, 

p.800).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 이론에 기초한 성격검사 도구들

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해외연구결과들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 5요인 성격구조 척도 Big Five Personality Inventory(Rammstedt 

& John, 2007)을 이용하여 성격과 우울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다층모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하위수준으로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상위수준으

로는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다층모형은 본 연구와 같이 가족을 단위로 하는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변수와 개인이 

속한 가족수준의 변수의 영향을 함께 분석하는 사회학에서 자주 쓰이는 고급통계 분석

방법이다(Atkins, 2005, p.99). 일반적인 회귀분석에서는 모든 변수들이 상호 독립적이

고 하나의 측정수준을 갖고 있다고 가정하는 반면,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통해 서로의 

특성을 공유하고(nested) 있는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연구에서는 가족구성

원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때문에 변수들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아, 일반적인 회귀분석

으로 자료를 분석할 경우 가설 검정의 타당성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Atkins, 

2005, p.1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회귀분석 보다 정교화 된 다층모형 분석방법

을 사용하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개인과 가족구성원

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심리적 환경인 가족 안에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을 

규명하여, 이에 따른 중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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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개인과 가족수준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예비적으로 탐색, 분석함으로써 개인 및 가족수준의 

우울 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연구변수들의 점수분포를 확인

한다.

•다층모형 분석의 가설을 검증한다: 상위 집단 내 개인들의 종속변수인 우울이 유사

할 것이다. 

•개인의 성격특성(1차 수준)과 가족의 성격특성(2차 수준)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 가능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족수준의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과 가족수준의 성격특성을 탐색하는 예비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으로, 포함기준은 

1)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대학생 자녀가 최소 한명이 있고, 2) 가족 

구성원(아버지, 어머니, 자녀) 3사람 모두가 연구 참여에 동의한 가정이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1) 연구 참여를 동의하지 않거나, 2) 연구기간 동안 우울증 진단

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거나, 3)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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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지역의 4개 대학의 동아리방과 학생관

을 방문하여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대학생 자녀에게 직접 본 연구의 목

적, 내용, 과정 및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을 설명하였고, 참여 과정에서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연구 대상자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 3인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우편 조사로 설문지를 반송 봉투와 함께 우편으로 우송한 후, 아버

지, 어머니, 자녀 3인 모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반송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를 희망한 

총 585명(195가족)에게 연구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336명(112가족)의 설문지는 가

족 구성원 모두가 설문지를 완료하지 않아 미회수 되었고, 54명(18가족)은 설문지 응답

이 불성실하여 연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연구 분석에는 총 195명이 1차수

준의 분석단위로, 65가족이 2차수준의 분석단위로 사용되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도구는 원개발자와 한국어 번역판 도구 표준화 연구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였다.  

1) 우울: 우울은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조맹제, 김계희(1993)가 번안한 우울 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 CES-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ES-D는 일반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이주동안 경험했던 우울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최저 0점부터 최고 6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유력우울증(probable 

depression)은 16점을, 확실우울증(definite depression)은 25점을 절단점(cut-off 

point)으로 사용하고 있다(박준혁, 김기웅, 2011, p.365). 한국말로 번안하고 표준

화한 연구(조맹제, 김계희, 1993, p.387)에서 Cronbach α=.91였고, 본 연구에서

는 Cronbach α=.91이었다.

2) 성격특성: 성격특성은 성격 5요인 이론(five factor model)에 기초하여 Rammstedt

과 John(2007)가 개발하고 김선영 등(2010)이 번안하고 표준화한 한 단축형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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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척도(Big Five Personality Inventory: BFI-K-1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

축형 성격구조 척도는  Big Five Inventory(BFI) 44문항의 요인분석을 통하여 외향

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

(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등 성격 5요인을 광범위하면서도 특정하게 대

표하는 2문항을 선별하여 10문항으로 개발되었다(John et al., 2008).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5=항상 그런 편)로 측정되며, 점수범위는 

최고 5점에서 최저 1점으로 각각의 성격 요인에 해당하는 2문항을 합산하여 평균

값을 구한 값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성격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향성

은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관심을 보이는 특성, 친화성은 편안하고 조화로운 대인관

계를 보이는 특성,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을 지키려는 특성, 신경증은 

정서적인 불안정성, 세상을 위협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특성, 

개방성은 다양성, 변화, 지적인 자극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특성을 의미한다. 한국

말로 번안하고 표준화한 연구(김선영 등, 2010)에서 각 요인별 평균 Cronbach’s 

α=.67였고, 단축형 BFI-K-10는 BFI-K와 모든 성격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각 요인별 2문항이 5요인 성격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는 한국어 단축형 성격

구조 척도(BFI-K-10)의 타당화를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인의 성격특성은 도구의 원점수를 사용하였으며, 가족의 성격특성은 

가족별 전체평균(grand mean) 값을 중심화(standardized) 하여 다층모형 분석에 사용하

였다. 가족의 성격특성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 영향으로 가족 구성원이 공유

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특성을 의미한다. 

4. 자료분석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다층모형 

분석을 활용하여 1차수준인 개인의 성격특성과 2차수준인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다층모형의 적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집단 내 상관

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를 측정하여 가족구성원간의 유사성을 

평가하였다. 둘째,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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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을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1

차 수준의 독립변수로 개인의 성격특성과 2차 수준의 독립변수로 가족의 성격 변수가 

추가된 다층 모형의 BIC를 측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비교하였다. BIC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분산의 몇%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작은 값이 더 좋은 모형

을 의미한다. 이때 종속변수로는 개인의 우울 점수가 사용되었으며,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 나이, 소득(소득에 대한 만족도)는 통제변수로 다층모형에 포함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Advanced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층

모형 분석의 검정력을 확인하기 위한 표본 수 산출 기준은 없으나, 다층 모형을 

적용한 선행연구에서 분석단위를 40명에서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송지은, 소향숙, 

2015, p.696). 본 연구의 분석단위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각각 65명이었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성격특성, 우울의 기술적 통계분석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과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분석은 <표 1>과 같다. 대학생 

자녀의 성별은 ‘남성’ 14명(21.5%), ‘여성’ 51명(78.5%)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1.65±1.48세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각각 52.91±3.45세, 50.42±2.90세

였다. 종교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없음’이 가장 많았다. 가족 수입에 대한 만족도

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 모두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다.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보내

는 시간의 평균은 아버지 3.59±4.52시간, 어머니 9.23±18.93시간, 자녀 6.19±8.42시간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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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195)

특성 아버지(n=65) 어머니(n=65) 자녀(n=65)

M±SD or n (%) M±SD or n (%) M±SD or n (%)

연령(단위: 세) 52.91±3.45 50.42±2.90 21.65±1.48 

성별

  남성 65 (100) 14 (21.5)

  여성 65 (100) 51 (78.5)

교육기간(단위: 년) 16.15±3.52 15.01±3.05

  대학 1학년 5 (7.7.)

  대학 2학년 14 (21.5)

  대학 3학년 28 (43.1)

  대학 4학년 이상 18 (27.7)

수입만족도*  2.86±0.85 2.74±0.87 3.06±0.92

가족과 보내는 시간(시간/1주) 3.59±4.52 9.23±18.93 6.19±8.42

주관적 신체건강 만족도† 3.22±0.82 3.68±0.79 3.58±0.81

주관적 정신건강 만족도‡ 3.88±0.67 3.71±0.91 3.80±0.82

종교

  개신교 25 (38.5) 30 (46.2) 25 (38.5)

  천주교 8 (12.3) 12 (18.5) 7 (10.8)

  불교 3 (4.6) 9 (13.8) 1  (1.5)

  기타 2 (3.1) 1 (1.5) 1  (1.5)

  없음 27 (41.5) 13 (20.0) 31 (47.7)

주. *수입만족도는 1점(전혀 만족하지 않다)-5점(매우 만족한다) 척도로 측정되었음. †주관적 신체건강 
만족도는 1점(매우 나쁘다)-5점(매우 좋다) 척도로 측정되었음. ‡주관적 정신건강 만족도는 1점(매
우 나쁘다)-5점(매우 좋다) 척도로 측정되었음.

2.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다층모형 분석

가. 가설검증

“상위 집단 내 가족 개개인의 종속변수인 우울이 유사할 것이다.”라는 다층모형 분석

의 중요한 가설은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Coefficient [ICC])로 측정하

였다. 그 결과,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내 상관관계가 

나타나(ICC= 0.40), 다층모형 분석의 적용가능성이 입증되었다. 즉, 아버지,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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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우울에서 가족구성원들 간의 유사성이 나타났다(표 2). 

표 2. 기술통계 및 집단 내 상관계수

(N = 195)

변수 아버지(n=65) 어머니(n=65) 자녀(n=65)   p   ICC

M±SD M±SD M±SD

우울 7.92±6.55 9.09±8.39 11.69±9.73 .016 0.40

성격특성

  외향성 2.95±0.64 3.03±0.73 3.30±0.69 .011 -0.02

  친화성 3.69±0.75 3.66±0.61 3.44±0.51 .019 0.37

  성실성 3.92±0.65 3.90±0.66 3.32±0.72 <.001 0.15

  신경증 2.90±0.79 2.87±0.76 2.90±0.74 .964 0.13

  개방성 3.23±0.81 3.35±0.74 3.51±0.95 .119 0.39

나. 다층모형 분석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독립변수가 포함되지 않은 기초모형에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

하는 베이지안 정보 기준(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은 1,341.9였으며, 개인

과 가족의 성격 변수가 추가된 모형에서는 1,301.1 으로 나타났다. BIC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분산의 몇%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이때 작은 값이 더 좋은 

모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과 가족의 성격변수가 우울의 분산을 잘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층모형 분석결과, 1차 수준의 변수들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β=3.02, 

p=.004)은 우울감을 증가시키고, 성실성(β=-3.68, p=.002)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의 외향성, 친화성, 개방성 성격은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차 수준인 가족 수준의 성격특성에서는 친화성(β

=-6.35, p=.006)은 우울 감소에 영향을 미쳤지만, 성실성(β=5.24, p=.013)은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의 외향성, 신경증, 개방성 성격특성은 개인의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경증이 높고 성실성이 낮은 

개인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며, 가족구성원들이 낮은 친화성과 높은 성실성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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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하게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의 개인은 우울감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다층모형분석 결과

변수 β SE p

절편 18.03 11.32 .113

통제 변수

성별(남성) -0.96 1.23 .434

연령 -0.05 0.05 .317

수입 -1.28 0.71 .074

개인 수준 변수

  외향성 -0.98 1.10 .370

  친화성 1.87 1.33 .161

  성실성 -3.68 1.15 .002

  신경성 3.02 1.02 .004

  개방성 0.69 0.97 .475

가족 수준 변수

가족의 외향성  

  평균 -0.73 2.24 .743

  표준편차 0.39 2.13 .855

가족의 친화성

  평균 -6.35 2.31 .006

  표준편차 -0.67 2.07 .747

가족의 성실성

  평균  5.24 2.08 .013

  표준편차 1.63 1.78 .362

가족의 신경성

  평균 -0.09 1.74 .960

  표준편차 2.21 1.73 .203

가족의 개방성

  평균 -0.10 1.58 .947

  표준편차 0.59 1.87 .751

주. 종속변수: 가족 개개인의 우울 점수, β= 회귀계수, SE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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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을 대상으로 인간의 가장 기본

적인 환경인 가족 안에서 개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을 다층적으로 개인의 

성격특성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특성까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족구성원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고 성실성이 

낮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가족의 성격특성에서는 친화성이 낮고 성실성이 높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서 가족의 성격은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특성으로, 가족구성원들이 낮은 친화성과 높은 성실성을 유사하게 공유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의 개인은 우울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우울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성격특성이 정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메타 분석한 선행연구

(Kotov et al., 2010, p.800)에서 신경증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격특성으로, 

우울 뿐 아니라 불안, 중독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화상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신경성이 높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Giannoni-Pastor et al., 

2015, p.29). 신경증은 부정적인 정서 대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성격 요소로써, 

우울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고 있다. 낮은 신경증은 침착하고 

차분하여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반대로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세상과 문제를 위협적이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감정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Little, 2015, pp.60-62),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우울해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성실성은 우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성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성이 

낮은 개인은 우울을 높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메타 분석 연구(Kotov 

et al., 2010, p.804)에서는 낮은 성실성은 우울, 불안, 중독 등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

건강과 관련이 있으며,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논하고 있다. 이는 

성실성 점수가 낮은 사람은 목표와 계획이 없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이 부주의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우울 등 정신질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Little, 2015, pp.54-57). 반대로, 성실성 

점수가 높은 개인은 질서를 잘 지키며, 예의바르고, 목표 지향적이며 자기규율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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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학업과 직업에서 높은 성취감을 경험하게 할 

뿐 아니라 우울감 또한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해된다(McGregor, McAdams, & Little, 

2006, p.568).

이 외에도 개방성과 외향성은 우울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하게, 

성격특성과 정신질환과의 관계를 메타 분석한 연구(Kotov et al., 2010, p.804)에서도 

개방성과 외향성은 우울과 통계적으로 중요한 관계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호작용, 새로운 환경을 수용하고 다양한 변화와 지적인 자극을 좋아하는 개방

성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정신질환과도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타인과의 상호 

작용에 관심이 적고 자극적인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낮은 외향성 점수를 갖은 사람은 

기분부전장애와 사회 불안장애와 연관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인

-가족의 다층자료를 분석하는 가족 연구에서 개인의 변수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그 개인이 속한 가족구성원의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Atkins, 2005, p.99)

는 가정 하에, 가족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높은 성실성과 낮은 친화성의 성격특성을 가족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을 때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을 단위로 가족의 성격특성과 우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연구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성실성의 점수가 높은 가족구성원이 모여 있는 

가족 안에서 우울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개인의 성격특성으로는 높은 성실성은 우울을 

감소시킨다는 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즉, 개인의 성격특성으로 높은 성실성은 자신

의 일을 조직적으로 열심히 시간 안에 해내는 성실한 모습으로 성취감을 높이고 우울감

을 낮추지만(Kotov et al., 2010, p.804), 가족구성원이 함께 성실성의 높은 평균치를 

보이면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가족구성원 모두가 높

은 성실성의 성격을 공유하게 되면 자기규율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

면서 이러한 가족의 상호작용은 소진을 부축이고 우울에 취약하게 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Little, 2015, p.88).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성이 높은 가족구성원들의 어떠한 상호작용이 우울의 취약성을 높이는지 추후 연구

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또한 가족의 성격특성에서 높은 친화성은 우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화

력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협조적으로 규정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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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하며, 공감을 잘하는 특성이 있어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환경에서 바람직한 성격

특성으로 간주된다(Templer, 2012, p.125). 이러한 친화성이 높은 가족구성원들은 스트

레스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돕기 때문에 우울

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대로 반친화적인 가족은 서로 냉소적이고 

불친절하여 가족 간에 불화를 경험하기 쉬우며 다른 사람에게 인색한 경향(Little, 2015, 

pp.57-59)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우울에 취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우울의 취약성을 개인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 안에

서 보다 다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성격특성과 정신건강 연구 분야를 확장하고, 가족자

료 분석에 새로운 통계 방법을 소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성격특성과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특성을 규명함으로

써 우울에 취약한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격특성

은 치료 반응을 예측하여 치료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Rammstedt 

& John, 2007, p.210), 우울증의 재발률을 낮추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

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간호사와 보건의료인력은 개인의 성격뿐 아니라 그 사람이 생활

하는 가족 환경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 또한 고려하여 개인의 정신건강을 사정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연구 결과는 가족을 대상으로 우울을 예방하는 간호중재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족(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한

지 또한 수집된 가족 데이터를 다층모형을 적용하여 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행된 예비 조사 연구이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가 작아 가족의 역할(아버지, 어머니, 

대학생 자녀)에 따라 개인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층모형으로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표본크기를 증가하여 가족구성원 개인의 역할에 

따라 개인 간, 그리고 개인변수와 가족변수의 상호작용이 가족 안에서 개인의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어질 필요가 있겠다. 또한, 가족단위의 설문지 회수율이 

낮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

서는 가족단위의 연구대상자로부터 설문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모두가 설문에 

응답하기 쉽게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언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생 자녀를 

대상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 가족이 아닌 다른 가족에게 연구 결과를 일반

화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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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아버지, 어머니, 자녀)을 대상으로 가족구성원 개인

과 가족구성원의 성격특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모형 분석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신경증이 높고 성실성이 낮은 개인은 우울이 높게 나타났고, 친화성이 낮고 성실

성이 높은 가족에게서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울을 예측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의 성격특성을 다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우울에 취약한 개인과 가족을 조기에 발견

하고, 성격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중재방법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인 가족은 대상자의 성격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자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효과적인 가족 우울 중재 개발이 필요하다

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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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ultilevel Analysis of the Effect of 
Individual and Family Personalities on  
Depressive Symptoms in Families with 

College Students

Kim, Suk-Sun
(Ewha Womans Universty)

Gil, Minji
(Ewha Womans Univers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ssociations between individual and 

family personal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families with college students.

This pilot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feasibility and acceptability of 

recruiting and collecting data from families and to analyze data using Multilevel 

Modeling. A total of 195 family members (65 fathers, 65 mothers, and 65 

college-student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Multilevel modeling. Our analysis revealed that individual-level neurotic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nd conscientiousness w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lso, family-level agreeableness was related to lower

depressive symptoms, whereas family conscientiousness was related to higher 

depressive symptom level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ersonality factors could be 

used to identify individuals and families at risk for depression and to develop tailored

intervention for both individuals and families.

Keywords: College Students, Depression, Multilevel Analysis, Personality, Family 
Pers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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